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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00년� 1회� 회의(일본� 도야마현)� 이후�
� � � �매년� 양국이� 번갈아�개최하면서,� 무역·투자·산업협력�확대에�기여

� � � � -� 총� 21회� 한국� 1,423명,� 일본� 1,908명� 합계� 3,331명이� 참가

 1) 목적 : 한·일(호쿠리쿠) 지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확대
   - 한국 동해권 4개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3개 지역의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
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2) 일시 : ‘25. 8.24(일)~27(수), 3박 4일  * 본회의 : 8.26(화)

 3) 장소 :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ANA 크라운플라자호텔 가나자와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중부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114명
   - 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강원특별차지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재)대구정책연구원 대구
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주)동진생명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사)한국시멘트협회 등 48명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AJEC, 
도야마현 상공회의소연합회, 가나자와 상공회의소, 후쿠이 상공회의소, (일사)호쿠리쿠
경제연구소, 일본무역진흥기구 가나자와무역정보센터, (일사)큐슈경제연합회, (일재)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일재)호쿠리쿠산업활성화센터, 학교법인 가나자와공업대학, 
일본여자대학, 호쿠쇼(주) 등 66명

2. 주요 성과

� □� ’18년� 제� 19회�회의�이후,� 한일관계�악화�등으로�중단되었던�지역
� � � � 협력�채널을�지난해� 6년만에�복원하였고,� 올해� 7년만에�일본에서
� � � � 개최함으로써,�한일관계�정상화와�교류�증진에�기여

� □�양국�민간�간의�양해각서�체결로�민간�및�지역간�한일�협력을�강화해
� � � � 나가기로�합의
� �ㅇ�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맞아,�한국과�일본(호쿠리쿠)�간�지역경제�활성화와�
� � � � � � 경제교류�증진을�위한�양해각서를�본회의에서�민간대표(한일경제협회-호쿠리쿠AJEC)가�
� � � � � � 체결

� □� 국교정상화� 60주년을�맞이하는�기념비적인�해로� “한일국교정상화
� � � � 60주년,� 지역경제의�성장과�발전을�향하여� ~� 경제연계와�교류의�
� � � � 확대� ~”를�테마로,�양국�회원도시�간� 지역�활성화정책�공유� 및�
� � � �자치단체·기업·경제단체�간�협력�네트워크�구축�
� �ㅇ� ①�지방자치단체의�지역�활성화�정책,�②�탄소중립·여성활약�DE&I·항만물류�분야의
� � � � �협력방안�공유�및�제안



- 2 -

1) 양국 회원도시의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와 자치단체·경제단체·기업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ㅇ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테마로 하여 ①회원 자치 
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②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 공유·제안 및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

 ① 한·일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ㅇ 韓(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日(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적용사례 소개 및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추진전략 및 한일협력방안, ▲경상
북도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및 운영방향, ▲대구광역시의 시민중심 스마트
시티·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울산광역시의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및 
교통 인프라 강화, ▲이시카와현의 식문화·축제문화의 발신, ▲도야마현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사업 도전, ▲후쿠이현의 한국에 관광영업소 설치 및 
프로모션 계획 등 양국 지역활성화정책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
 ㅇ (탄소중립) ▲호쿠리쿠의 탄소중립 대응(산학관·금융 연계 플랫폼 ‘CNBH’를 

통해 지역 기업의 탈탄소 활동을 지원하며 GRP 증대 추구),  ▲대구광역시의 
시민중심 탄소중립과 광역연계 협력방안(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청정에너지 전환·분산에너지 기술 공유,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등 8G 
전략을 통한 지역간 연계와 실질적 협력 추진), ▲한국 시멘트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성과와 협력방안(배출권 거래제 대응, 저탄소 기술 R&D,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 및 한일 정기 협의체 제안)

 ㅇ (여성활약 DE&I) ▲호쿠리쿠의 여성활약 현황(호쿠리쿠 기업과 정부의 
여성관리직 육성, 장기적·복합적 지원 정책 시행, 온라인 포럼·사례공유를 
통해 양국 여성활약 촉진), ▲동진생명연구원의 DE&I 경영 사례(여성 근로자 
비율 확대, 연구개발 핵심 역할 수행,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 정책 교류 등 한일 협력 제안), ▲여성활약과 지역
경제(지방 여성 인재 육성, DX화·의식개혁 등 10가지 방법을 통한 여성 참여 
확대, 지방 여성 커리어 육성기금 설립 예정)

 ㅇ (항만물류) ▲가나자와항의 시책(부산항과의 연계, 한일 정기 컨테이너 선로 
운영, 항만 이용 촉진 협의회 설립, 공동물류·DX화 등 물류효율화), ▲울산항 
경쟁력 및 한일 항만 간 협력(동북아 최대 상업용 탱크터미널 클러스터, 연 
1.6억 톤 액체화물 처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의 필요, 그린메탄올·
바이오디젤 공급 사례, 한-일 항만 협력 및 교류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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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민간대표(한일경제협회-호쿠
리쿠AJEC)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과 일본(호쿠리쿠) 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

 ㅇ 한국 동해안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일 경제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호쿠리쿠 3현이 
   함께 논의하고, 상호 연대하여 경제교류를 한층 심화시키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

 ㅇ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본회의를 통해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미래산업과 사회 구조적 
과제 해결로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

 ㅇ 양국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반도체·철강·자동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협력 및 상호 보완적 산업 
    연계를 통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

4) 주요 제언·질문 사항

 ㅇ ①후쿠이현의 행복도 1위 유지 방안(높은 교육 레벨과 여성 노동자 비율), ②후쿠이
현의 한국 내 관광영업 거점 설치 및 프로모션 전개(서울시 기업과 연계 진행), 
③대구광역시의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현황(약 4년만에 투자비용 회수 및 유치
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견학을 통한 흥미·관심 유발), ④도야마현의 바이오매스 
활용(산림 활용,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해외에서 원료 수입), ⑤후쿠이현의 섬유
산업 전개 현황(화학섬유, 항공우주 분야 등 첨단섬유와 전통섬유 산업을 함께 
전개), ⑥여성인재 지원 관련 문제요소(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남성을 비롯 
모두에게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 제고 필요), ⑦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내용(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활용을 
추진), ⑧가나자와항과 한국 동해안 지역의 크루즈 관광 교류 가능성 타진, 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호쿠리쿠지역의 활동(도야마현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사례, 
후쿠이현의 LNG 변환) ⑩여성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공백 대응방안(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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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경력관리, 여성 직원 입사 시 미리 대비, 업무의 세분화 필요), ⑪울산항-
가나자와항과의 MOU 추진 제안, ⑫한국의 바이오매스 원료(폐식용유를 이용한 
지속가능항공유를 활용), ⑬청년 워킹홀리데이 양국 지방도시 유치 방안(급여 
및 복리후생 등 제도 점검 및 호쿠리쿠지역의 매력 홍보 필요)

5) 산업시찰
 ㅇ 한국 측 대표단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인프라 및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이시카와현립전통공예관, 겐로쿠엔, 
가나자와시 21세기 미술관, 이시카와현공업시험장, 가나자와항 크루즈터미널, 학교
법인가나자와공업대학·혁신복합재료연구개발센터(ICC), 호쿠쇼(주) 하쿠산공장을 방문

3. 종합평가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 양국 
자치단체·기업·유관기관 등이 7년 만에 일본에 모여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의미한 회의가 되었음

 ㅇ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 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 산업 등에 대한 
    대응·협력 사례 소개 및 향후 연계방안 제안

□ 지난 26년간 총 3,331명(한국 1,423명, 일본 1,908명)에 이르는 자치단체·
경제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호쿠리쿠 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가 약 2.5배 성장하는데 기여함

 ㅇ (교역규모) ’00년 543억엔 → ’24년 1,339억엔(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ㅇ (한국과의 무역․산업협력)
    - 2024년 호쿠리쿠지역 수출입 총액 중 對한국 수출입 총액 비중은 
      10.7%(1,339억엔/12,442억엔)로, 중국에 이어 2위 교역대상국
    - 2024년 호쿠리쿠 3현의 수출액 5,965억엔 중 국가·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1,373억엔(호쿠리쿠 3현 수출 총액의 23.0%) 이며 2위는 
러시아 1,115억엔(동 18.7%), 3위 한국 659억엔(동 11.0%) 임 

□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약 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와의 교류 비중이 높아 양국의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산업
기반을 상호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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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4년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이 일부 남아 있으나, 복구·부흥 수요와 
호쿠리쿠 신칸센 쓰루가 연장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소득환경 개선 관련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가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러한 회복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단순한 
양국 협력을 넘어 지역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님

4. 향후 후속조치 사항

□ 양국 모두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차기회의는 FIX(Future Innovation Tech) 개최 기간과 
연계하여 2026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함

 ㅇ (FIX 분야) 반도체, AI, 스마트제조 등

□ 일본 호쿠리쿠AJEC과 협력하여 제안사항 Follow-up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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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21회 한·일(北陸) 경제교류회의 주요 발표내용

구분 주요�내용

(개회�인사) �

호쿠리쿠경제연합회
호쿠리쿠AJEC

가나이�유타카(⾦井�豊)�
회장

� ㅇ�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역사적인�해에�가나자와시에서�개최하여�기쁘게�

� � � � 생각함,� 지난� 봄� 한국�산불� 피해에�대해� 위로를�전함

� ㅇ� 작년� 6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개최된� 20회� 회의에서는�한일�지역간�

� � � � 협력을�다지는�중요한�회의였음

�ㅇ� 한일은�무역·투자에서�상호�보완적�관계임(2024년�교역� 12조엔,�⽇�對韓�투자� 61억�

� � � � 달러,� 호쿠리쿠� 3현의�對韓�교역� 1.3조�엔/4위,�對韓�진출� 40여개�거점�보유)

� ㅇ� 반도체·AI·탄소중립�등� 차세대�산업과�항만·물류�분야에서�협력�확대가�필요�

� � � � 하며,�양국�공통과제인�저출생·고령화(2024년�출산율�⽇� 1.15%,�韓� 0.75%)에�

� � � � 대응,� 여성� 활약� 및� 노동생산성�제고를�통한�지속가능한�사회�구현이�필요함

�ㅇ� 이번�회의를�통해�한국-호쿠리쿠�간� 경제·인적� 교류를�심화하고,� 새로운�비즈

� � � � 니스와�혁신의�기회를�창출하는�계기로�삼을� 것을� 기대함

한일경제협회
서석숭(徐錫崇)
상근부회장

�ㅇ� ‘두� 손을�맞잡고�더� 나은�미래로’� 60주년� 슬로건과�같이,� 다사다난한�일이�

� � � � 있었지만,� 양� 기관의�친밀·우호·경제협력을�더� 심화해�나가는�것이� 중요함

�ㅇ� 올해로� 21회차를�맞이하는�이번�회의는,� 성년이�되는� 해로,� 한국-호쿠리쿠의�

� � � � 관계가�더�책임감�있게�나아가야�할�것임

� ㅇ� 양국� 사무국은�실무적으로�민간의�최전선에서�열정적으로�사업을�진행하겠음

(축사)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데라무라�히데노부
(寺村�英信)� 국장

� ㅇ� 한국� 대표단�호쿠리쿠�방문�환영�및�개최지·관계자의�노력에�감사함

�ㅇ� 국교정상화� 60주년�기념사업으로�등록된�이번�회의가� “보다� 나은� 미래”로�

� � � � 이어지는�계기가�되길� 기대함

�ㅇ� 호쿠리쿠�신칸센�연장� 효과� :� 1.5년� 만에�국내외�이용객� 816만명�이용

� ㅇ� 양국� 셔틀외교�재개�이후� 첫� 한일간�회의로서,� 본� 회의� 개최는�의미가�깊음

� ㅇ� 현재� 오사카�박람회에�이시카와현의�전통공예를�활용한� earth� of� night를�

� � � � 전시� 중임(노토반도�지진�이후� 복구의�상징)

� ㅇ�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해에� 열린� 이번�회의가�호쿠리쿠,� 한국� 양측의

� � � � 더� 나은� 미래를�여는� 실질적�성과로�이어지길�기원함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鍾喆)�
통상협력국장

�ㅇ� 역사와�전통,� IT·기계�등�첨단산업이�공존하는�가나자와에서�회의�개최를�

� � � � 기쁘게�생각함

�ㅇ� 보호무역주의�심화�등�급변하는�글로벌�통상환경�속에서,�국교정상화� 60주년을�

� � � � 맞은� 한·일� 양국은�미래지향적�협력을�강화해야�할�시점임

�ㅇ� 8월� 23일�양국�정상은�반도체·수소·스마트제조업�등�미래산업�협력�및�기업�간�

� � � � 공동� 활로�모색� 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함�

� ㅇ� 첨단산업�공급망�구축,� AI·디지털�전환,� 수소·해상풍력·LNG�등�신에너지와�

� � � � 기후변화�대응,� 글로벌�사우스�신시장�개척�등이�주요�과제임

�ㅇ� 이번�회의는�공급망�연계�강화와�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의�기반이�될�것임

� ㅇ� 특히� 여성�활약은�저출산·고령화,� 인력� 부족이라는�양국�공통� 과제� 해결의

� � � � 해법이�될�수�있음

� ㅇ� 이번� 회의가�양국� 경제협력의�지평을�넓히는�계기가�되고,� 나아가�세계경제�

� � � � 발전에도�기여하기를�기대함

(개최지�인사) �

이시카와현�상공노동부
니시무라�사토루(西村�聡)�

부장

� ㅇ� 이번�회의가�이시카와현에서�개최됨을�축하하고�환영함

�ㅇ� 이시카와현은�전통적�어업,� 농업� 등� 자연이�아름다워�일본에서�처음으로�

� � � � 세계농업유산에�등록됨

�ㅇ� 하쿠산,� 겐로쿠엔,� 와지마누리�등�국내외에서�높은�평가를�받는� 전통문화와�

� � � � 관광� 자원을�보유하고�있음

�ㅇ� 2024년�노토반도�지진에서�점진적으로�복구�중이며,�노토반도�부흥에�응원해주신�

� � � � 여러분께�감사를�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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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세션1) � 한·일� 회원�자치단체의�지역활성화�정책

이시카와현�상공노동부
니시무라�사토루(西村�聡)�

부장

� □�이시카와현의�지역활성화�시책에�대하여� ~� 식문화·축제문화의�발신� ~

� ㅇ� 이사카와현에서�지역활성화를�위해�전개하고�있는� ‘가가(加賀)요리’� 및� 축제에

� � � � 관련한�설명과,� 오사카박람회�기간에�부스를�설치하여�전세계에�이시카와현의�

� � � � 매력을�알리고�있음을�소개

� � ❶� 가가(加賀)요리는�전국시대�가가번(加賀藩)과�무가에서�유래한�요리이며,� 요리와�

� � � � � 함께� 그릇(전통공예),� 접객방식까지�포함해�가가요리라�부름�

� � � � � 7월� 말� ‘가가요리기술�보존회’를�설립,� 국가�무형문화재�등록을�목표

� � ❷� 오사카박람회에도�출전해�이시카와현의�식문화와�축제�이벤트�개최�예정(8/27~)

대구광역시�총무과
김명현(⾦明鉉)� 팀장

� □�지방행정�혁신과�스마트시티�구현을�위한� 초고속�자가통신망�구축

� ㅇ� 대구시가�전격�도입하여�운영중인�자가통신망�개념�및�추진배경,� 구축현황�및�

� � � � 운영성과,� 기대효과�및� 확산�방안,� 자가통신망의�스마트시티�적용�사례� 및�

� � � � 호쿠리쿠와의�협력�방안소개

� � ❶� 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초고속�광대역�통신망을�구축하여�시의�예산을�절감하고�

� � � � � 지역�업체와�협업하여�대기업�쏠림�현상을�막아�지역�경제에�보탬이�되고�있으며�

� � � � � 안전,�교통,�환경�등�도시문제�해결과�디지털�정보�격차�해소에�도움이�되고�있음

� � ❷� 현재�해외에서�대구광역시스마트광통신센터를�지속적으로�방문하여�벤치마킹

� � � � � � 하고�있어(일본의�경우�히로시마,�고베�등)�호쿠리쿠지역에서의�센터�방문을�

� � � � � � 적극� 지원하여�대구시의�통신망�정책을�공유하고자�함

도야마현
후나네�히데야(⾈根�秀也)�
이사·상공노동부�차장

�□�순환의�땅,� 도야마�

� ㅇ� 도야마현의�전반적인�생활·산업에�대한� 설명�및�알루미늄�리사이클�사업에�

� � � � 대한� 소개

� � ❶� 도야마현은�고저차가� 4천미터나�다른�지형을�가지고�있기에� ‘물의�순환’이�

� � � � � 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있으며,�좋은�물이�자연�생산되고�있음(지하수,� 농업용�

� � � � � 수력발전�등)

� � ❷� 특히�산업면에서� 2021년�현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2019년도�전력소비량을�

� � � � � 상회하였으며,� 또한� <제약판매에�따른�자본축적→물을�활용한�수력발전→

� � � � � 알루미늄�산업에�전기활용>으로�선순환

� � ❸� 이에� 도야마현의�강점인�알루미늄�산업을�활용해�알루미늄을�수평�리사이클

� � � � � 하는� Circular� Economy� 추진에�도전하고자�함�

� � � � � (예� :� 신칸센�차체→신칸센�부품으로�수평�리사이클)

� ㅇ� 도야마현의�한국과의�지역간�교류의�사례로,�후시키도야마항(伏⽊富⼭港)� 활용

� � � � 사례를�소개하고,� 10월�말�개최되는�도야마현�모노즈쿠리�종합�견본시에�한국측의�

� � � �참가를�제안

울산광역시�투자유치과
이성태(李成泰)
국제교류팀장

�□�울산광역시�지역�활성화�정책소개

� � ❶� 산업�혁신�및�신성장동력�확보� :� 미래�친환경�첨단조선�기술�혁신� 지구,� 울산형�

� � � � � 제조�인공지능(AI)� 혁신�거점,�청정수소�생산활용�연합지구�조성

� � ❷� 교통�인프라�및�지역�연결망�강화� :� 부산,� 양산을�연결하는�광역철도�건설,

� � � � �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 도시철도(트램)� 조성

� � ❸� 문화·관광�및�정주�환경�개선� :� 2028�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 세계궁도대회�

� � � � � 및� 카누슬라럼센터�건립�등� 문화도시�조성

� � ❹� 2028년�본�회의의�울산�개최�대비�및�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

� � � � � 2027년�요코하마�원예박람회�사전시찰�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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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후쿠이현�산업노동부
하세가와�신지
(⾧⾕川�慎司)
부부장

�□�후쿠이현의�산업과�관광�

� ㅇ� 후쿠이현의�전반적인�산업구조와�무역현황,�관광산업에�대한�현황과�관광지로서의�

� � � � 후쿠이현의�매력에�대해� 소개

� � ❶� 후쿠이현은�제조업�비율이�크며�특히� 안경과�섬유산업이�발달되어�있고�한국

� � � � � 과의� 수출입액은�약� 310억엔임.� 쓰루가-부산항�화물선이�주� 3회�취항�중이며,�

� � � � � 올해�한국에�관광영업소를�설치하여�프로모션을�실시할�예정

� � ❷� 후쿠이는�자연과�역사가�절�어울려진�매력적인�관광지이며,�게·소바�등의�미식과�

� � � � � 전통공예품이�유명하여�최근에는�신칸센�역사�부근에�숙박시설�등�대규모�투자�중

강원특별자치도
조영준(曺永俊)�
국제관계대사

�□�미래산업글로벌도시�구현�전략�및�강원-호쿠리쿠�교류협력

� ㅇ� ‘강원특별자치도’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 한일협력방안을�소개

� � ❶� 3대� 목표

� � � ①� 미래산업�선도도시,� ②� 찾고� 싶은� 열린도시,� ③� 살고� 싶은� 쾌적도시

� � ❷� 강원특별자치도�추진전략

� � � ①� 미래산업�중심�첨단� 산업� 육성

� � � ②� 장기�불황� 대응� ‘맞춤� 성장전략’� 추진

� � � ③� 도민이�만드는�기회,� 새로운� ‘지방시대’� 구축

� � � ④� 도민께서�누릴�생활의� ‘만족’과� ‘안심’

� � � ⑤� 더� 활기한�내일을�위한� ‘도민�목소리’� 경청

� � ❸� 강원특별자치도-호쿠리쿠�경제협력�방안� :� 에너지산업�공동협력,� 디지털의료�

� � � � � 협력,� 항만물류(강원-호쿠리쿠-블라디보스톡)� 연계� 등� �

경상북도�경제정책노동과
우성룡(禹成⿓)� 팀장

� □�경상북도�경제산업�구조분석�및� 산업대전환�방향

� ㅇ� 지역경제�위기�극복을�위한� '경상북도'의�경제산업�구조분석�결과*,� 주력산업�발전

� � � � 전략**,� 2025년�운영방향***,� 한일협력방안***소개

� � ❶� *경제산업�구조분석�결과� :� 2010년대�들어서�총부가가치�증가율�급감

� � � ①� 인구구조�변화로�제조업�비중� 감소(51.0%➡40.7%)
� � � ②� 제조업�부가가치�상승이�경북� 지역경제�성장에�효과적

� � ❷� **� 경상북도�주력산업�발전�로드맵

� � � ①� 10대�산업� 설정� 및� 워킹그룹�운영

� � � ②� “모빌리티”� 부문� 산업발전�로드맵�및� 주력과제

� � ❸� ***� 2025년� 산업대전환�운영방향

� � � ①� 경북�기술특허�로드맵�분석

� � � ②� 10대�산업� 특수분류�및� 데이터베이스�구축

� � ❹� ****� (협력방안)� 중소기업�및�인력� 교류,� 인구감소�공동대응

� � � ①� 한일�중소기업�기술교류�워크숍,� ②� 경북-일본�청년� 인턴쉽�및� 지역대학

� � �산업�네트워킹,�③�인구감소지역�교차�방문�및�대응모델�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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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세션2) �탄소중립,� 여성활약� &� DE&I,� 항만물류

호쿠리쿠경제연합회
미야시타�마나미
(宮下�愛美)
과장

�□�탄소중립�대응을�통한� GRP� 향상

� ㅇ� 일본의�탄소중립에�대한�동향과�호쿠리쿠�지역의�현황에�대한�설명

� � ❶� 2030년도�절감목표가�다가오는�가운데,� 10년�간� 150조엔�규모의�관민�투자를�

� � � � � 모으기�위한� ‘성장지향형�카본�프라이싱�구상’이�시작됨

� � ❷� 최근에는�기업에서�본인의�사업활동뿐만�아니라�서플라이체인�전반의�탄소중립을�

� � � � � 목표로�활발히�움직이고�있음

�ㅇ� 호쿠리쿠�지역에서�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진행하고�있는�정책�소개�

� � ❶� 호쿠리쿠는�제조업의�비율이�높아� 전국대비�탄소생산성이�낮음.� 탈탄소의

� � � � � 흐름이�강해질수록�서플라이체인에서�밀려�산업�클러스터의�약화�및�지역�브랜드력�

� � � � � 저하가�생길�수�있어,� 탄소중립�추진을�위해� 산학관+금융�연계�플랫폼인�

� � � � � ‘CNBH’(Carbon-Neutral� Base� Hokuriku)를�설립

� � � � � -� 거래처와�일체화된�대응으로�공급망�전체에서의�CN추진이�기대되며,�탄소중립�

� � � � � � � 해결의�열쇠가�될�것으로�생각

� � ❷� 호쿠리쿠경제연합회와�호쿠리쿠� 3현의�금융기관·전력회사�및�지역�수소협의회가�

� � � � � ‘(가칭)호쿠리쿠�광역권�수소비전’의�책정을�검토�개시(7⽉)

� � ❸� 탄소중립의�실현과�GRP�향상이라는�호순환�창출을�목표로�움직이고�있음

(재)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남광현(南光鉉)� 센터장

�□�시민중심�탄소중립과�광역연계�협력방안

� ㅇ� 대구광역시의�시민중심�탄소중립�정책을�공유하고,�일본�호쿠리쿠�지역과의�광역�

� � � � 연계�및�실질적인�협력�방안을�제시

� � ❶� 비전�및�감축목표� :� ‘시민중심!�탄소중립�선도도시�DAEGU’,� 45%(’30)→100%(’50)�

� � ❷� 8G� 전략� :� Green(이하G)� Growth,� G-Life� Style,� G-Cycle,�

� � � � � G-Forest� &� Farm,�G-Innovation,�G-Energy,�G-Mobility,�G-City�

� � ❸� 8대�협력�

� � � ①�시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모델�교류�

� � � ②� 청정에너지�전환�및� 분산에너지�활성화�기술� 공유�및�공동� 연구

� � � ③� 친환경�모빌리티�확산을�위한� 정책� 및� 인프라�협력

� � � ④� 지속가능한�순환경제�시스템�구축을�위한� 노하우�교류�

� � � ⑤� 탄소흡수원�확대�기술� 교류(도시숲,� 습지�등)

� � � ⑥� 탄소중립�공공플랫폼�공동개발�및�탄소배출�모니터링�데이터�상호�연계

� � � ⑦� 시민�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교류를�통한� 공감대�확산�

� � � ⑧� 광역�연계형�탄소중립�시범�사업� 공동� 추진

(사)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義哲)� 이사

�□�한국�산업계의�탄소중립을�위한�대전환과�시멘트�산업의�성과

� ㅇ� 한국� 산업계의�탄소중립�목표와�동향,� 계획을�전반적으로�소개하고,�시멘트�

� � � � 산업�탄소중립�추진�성과와�협력방안을�제시

� � ❶� 한국� 산업계의�탄소중립�동향�

� � � ①�한국의�탄소중립�목표와�산업계의�역할�

� � � ②� 배출권거래제�등� 기후규제�대응�

� � � ③� 산업계의�노력과�기술개발,� 탄소중립�생태계�구축� �

� � ❷� 시멘트산업과�탄소중립�그리고�자원순환�사회�

� � � ①�한국� 시멘트�산업의�탄소중립�동향과�향후� 계획�

� � � ②� 한국�시멘트�산업의�탄소중립�기술� R&D� 계획�

� � � ③� 한-일� 시멘트�산업의�위기와�기회�

� � ❸� 한국-일본의�탄소중립을�위한�협력방안�

� � � ①�한-일� 산업계�탄소중립�정기�협의체�제안�

� � � ②� 저탄소�기술� 공동개발/기술교류,� 원료/연료�공동� 수급� 네트워크�등

� � � ③� 탄소포집�실증사업�공동�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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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호쿠리쿠경제연합회
다카하시�아카네
(⾼橋�アカネ)

과장

�□�호쿠리쿠와�한국에서의�여성�활약�현황과�전망�
� � � � ∼� DEI� 추진을�향한�호쿠리쿠의�노력과�연계�가능성�∼
� ㅇ� 여성활약�문제가�대두되고�있는�원인과�한일의�공통지표�및� 과제

� � ❶�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및�일손�부족으로�인해�조직과�사회의�다양성이�결여되어�
� � � � � 리스크가�높아짐
� � ❷� 한일�양국�모두�Gender� Gap�지수가�세계평균�수준이며,�경제면에서는�특히�
� � � � � 여성� 관리직�및�경영층�부족이�과제
� � ❸� 호쿠리쿠는�만성적인�일손�부족으로�여성�취업률이�전국�평균보다�높지만�
� � � � � 관리직�비율은�낮음.�이는�전통적인�가치관�때문으로,�가정과의�양립,�워라밸�
� � � � � 문제가�여성의�승진을�방해

� ㅇ� 호쿠리쿠의�여성활약�정책과�한일� 연계�가능성

� � ❶� 호쿠리쿠�기업은�하기�정책을�통해�장기적·복합적�지원을�통해�여성활약과�
� � � � � DEI로� 연결하고�있으며,� 이는� 경영층의�적극적이고�계속적인�관여가�필수
� � � ①�육성·캐리어�형성�지원� :� 연수,�멘터링,�캐리어페스�복선화
� � � ②� 업무개혁� :� 플렉스타임�제도,� 가정�양립� 지원제도
� � ❷� 호쿠리쿠� 3현� 정부의�행정정책
� � � ①�기업향�여성관리직�육성�연수,�②� 여성활약�서밋� 3현� 공동개최,� ③� 기업에�
� � � 남성�육아휴직�장려금�지원�등
� � ❸� 호쿠리쿠에서는�사례공유가�기업의�여성활약을�촉진
� � � � � 양국�온라인포럼�개최�및�기업교류�등�정보공유를�통해�여성활약을�가속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창흡(李昌洽)� 대표이사

�□� DE&I� 경영� ~�여성의�역량이�이끄는�지속�가능한�성장� ~
� ㅇ� DE&I� 경영이�불러온�변화*,� 제도적�기반구축**,� 파급효과***� 및
� � � � 향후계획****� 등을� 소개

� � ❶� 변화*� :� DEI� 경영정책을�통해�다양한�인재를�유치하고�포용한�결과,� 특히�
� � � � � 여성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졌으며�연구개발�조직�내� 핵심� 역할을�
� � � � � 수행하며�조직을�이끄는�주춧돌�역할을�담당함
� � �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등록되어�있음
� � ❷� 여성�인재� 지원을�위한� 제도적�기반국축**� :� 태아검진휴가,� 임신기�근로시간�
� � � � � 단축,�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직계
� � � � � 가족돌봄휴가,� 대체휴무제,� 생일자조기퇴근제
� � ❸� 파급효과***� :� 장기근속�이음으로�고객과의�신뢰를�구축하고�회사의�브랜드�
� � � � � 가치를�높이는데�도움이�됨
� � ❹� 향후계획****� :� 모범적으로�운영되는�기업에�대해�심사를�통해�부여하는�
� � � � � 가족친화인증제도�도입예정�

가나자와공업대학�
연구지원기구�산학연계실
오스나�마사코(⼤砂�雅⼦)�

교수

� □�여성이�활약해�주는� ‘10가지’�방법�∼�여성�활약과�지역�경제�∼
� ㅇ� 지방의�여성활약에�대한�현재�문제점을�사회경제학의�시점에서�분석하고�각�
� � � � 현에� 거주�중인� 여성의�실제사례를�통해�설명

� � ❶� 고령화로�인해�지방도시는�인구감소�중,� 특히� 젊은� 층에서�여성들의�유출이�
� � � � � 눈에� 띔.� 이는�단순히�고령화라는�현상만이�문제가�아님
� � ❷� 실제�도야마현�출신� 2명의�여성�사례를�바탕으로,�여성�활약의�필요성을�외치는�
� � � � � 것보다,� 어떻게�하면�여성이�활약해�줄� 것인지�생각해야�함

� ㅇ� 여성이�활약해주는� 10가지�방법� :� ①좋은�파트너,�②호의적�차별�해소,�③DX화와�
� � � � 의식�개혁,�④육아는�사회�모두의�일,�⑤역할분담주의와의�결별,�⑥다양성의�이해,�
� � � � ⑦평가방법�개선,�⑧관리직의�매력,�⑨개인에�대한�조직의�기여도,�⑩심리적�안정성�보장

� � ❶� 여성활약을�위한�정부의�목표�
� � � ①�남녀�임금격차�시정,�②� 여성� 관리직�비율,� ③� 고용년수�격차�시정
� � ❷� 지방에서�자립한�여성을�늘리기�위한�노력으로,� ‘호쿠리쿠지역�이공계�여성�육성�
� � � � � 기금’� 설립�예정� *사례� :� 도요타�여성기술자�육성�기금�
� � ❸� 여성활약�부족이라는�양국의�공통과제에�대한�해결책의�공동검토가�필요



- 11 -

구분 주요�내용

이시카와현
항만활용추진실

기타이�요이치(北井�洋⼀)�
차장

�□�국제물류거점을�목표하는�가나자와항� ~�가나자와항의�시책� ~

� ㅇ� 가나자와항의�개요와�이용�시�메리트�설명

� � ❶� 1954년�개항하였으며�부산까지의�거리�약� 750km에�위치,� 1988년�한일�정기�

� � � � � 콘테이너�선로를�개설

� � ❷� 태평양에�인접한�항구로�육상수송에�걸리는�시간과�비용� 절감,� CO2� 배출량�

� � � � � 절감,� 제품관리에�유리

�ㅇ� 부산항과의�연계�및�가나자와항�이용촉진협의회�설립�등,� 가나자와항의�정책에�

� � � � 대한� 설명

� � ❶� 2023년� 8월�부산항과�물류연계에�관한�합의서(MOU)� 체결,� 가나자와항과�

� � � � � 지리적으로�가깝고�편수가�많은�부산항과의�관계를�강화

� � ❷� 부산항만공사와�연계해�하주�및�선사에�대한�프로모션을�강화하고,� 부산항�

� � � � � 자유무역지역�내� 창고를�활용한�화물� 수송� 기업을�지원

� � ❸� 물류의�여러�과제�해결을�위해,� 하주� 기업이�주체가�되어�상호협력을�추진

� � � � � 하고,� 가나자와항의�발전과�편의성�향상을�도모하기�위해� ‘가나자와항�이용�

� � � � � 촉진협의회’� 설립,� 아래와�같은� 정책� 시행

� � � ①�하주기업의�문제해결을�위한�워킹그룹�설치

� � � ②� 다른�항구의�선진사례�조사

� � � ③� 트라이얼�사업�등�선진사례를�세미나�등에서�제안�

� � � ④� 콘테이너�라운드�유즈� 등� 공동수송�추진

울산항만공사�물류영업부�
김병구(⾦炳玖)� 부장

� □�울산항�경쟁력�및�신사업�협력�

� � � � ~� 한-일�항만�간�경제교류�및�협력을�통한�경쟁력�제고� ~

� � ❶� 울산항�현황�및�경쟁력�소개

� � � -� 동북아시아�최대�상업용�탱크터미널�클러스터(12개사,�국내�전체�약� 50%)

� � � -� 연� 1.6억톤(전체�약� 2억톤)�액체화물을�처리하는�세계� 4위�액체화물항만

� � � -� 울산항을�통한�연� 15백만톤의�한·일�교역� 현황� 소개� � �

� � ❷� 친환경�선박연료�공급망�구축� 중요성�및� 필요성�

� � ❸�바이오�연료�및�친환경�선박연료�거점항만�울산항�비전�소개�

� � � -� 정부의�울산항�국내� 유일� 친환경�선박연료�거점항만�지정

� � ❹�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바이오디젤�선박연료�유치�공급� 사례(’23년)

� � ❺� 울산항�향후�인프라�개발방안�및� 투자�유치사례�공유

� � ❻� 울산항-호쿠리쿠�지역항만�간�일반·액체화물�관련�교류·협력�방안�모색

(차기�개최지)

대구광역시�국제통상과�
김현진(⾦賢進)� 과장

�□� POWERFUL� DAEGU

� � ❶� 개요� :� 대구광역시�개황�및�교통

� � ❷� 주요정책� :� 대구경북신공항�및�행정통합

� � ❸� 경제� :� 대구의�경제� 및� 산업

� � ❹� 관광� :� 관광� 명소,� 대구� 10미,� 축제

� � ❺� 글로벌� :� 자매우호협력도시,� 유네스코도시,� 국제행사,� 국제교류

� � ❻� 마무리� :� 내년� FIX(Future� Innovation� Tech)� 개최�기간� 연계� 개최�예정,�

� � � � � 참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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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21회 한·일(北陸) 경제교류회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6.(화) 06:00

< 8.26.(화) 석간 >
배포 2025. 8. 25.(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지난해(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개최

-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여성활약, ▲항만·물류 협력 논의
- 차기 회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개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은 8.26(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
(北陸)·경제교류회의｣를 지난해(8.26(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이어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 (호쿠리쿠 지역) 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 3개현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
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 (발표 지자체) (韓) 대구, 울산, 강원도, 경북 (日)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차기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하여 대구 
광역시에서 ’26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韓-中-日큐슈 참여)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박현종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677)

     

http://www.korea.kr


- 13 -

참 고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5.8.26(화) / 日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주최 : (韓) 산업통상자원부 - (日)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 주관 : (韓) 한일경제협회   - (日)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쿠AJEC
□ 참석 : 韓日 정부·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114명

□ 진행순서
시간 행사 내용 발표

09:30~09:50 접수 및 등록

10:00~10:40 개회식

10:40~11:50

세션① 한·일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이시카와현의 지역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 식문화·축제문화의 발신 ~ 이시카와현

지방행정 혁신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대구광역시

순환의 땅, 도야마 도야마현

울산광역시 지역 활성화 정책소개 울산광역시

후쿠이현의 산업과 관광 후쿠이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구현 전략 및 강원-호쿠리쿠 교류협력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제산업 구조분석 및 산업대전환 방향 경상북도

11:50~12:20 세션① 질의응답

12:25~13:15 한·일 양국 공동주최 오찬교류회

13:25~15:00

세션② 탄소중립, 여성활약 & DE&I

탄소중립 대응을 통한 GRP 향상 호쿠리쿠경제연합회

시민중심 탄소중립과 광역연계 협력방안
대구광역시탄소중립
지원센터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과 시멘트 산업의 성과 (사)한국시멘트협회

호쿠리쿠와 한국의 여성 활약의 현황과 미래 
～ DE&I 추진을 위한 호쿠리쿠의 대응과 연계 가능성 ～

호쿠리쿠경제연합회 

DE&I 경영 ~ 여성의 역량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성장 ~ (주)동진생명연구원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 여성 활약과 지역 경제 ～ 가나자와공업대학 

15:00~15:15 커피브레이크

15:15~15:45

세션② 항만물류

국제물류거점을 목표하는 가나자와항 ~ 가나자와항의 시책 ~ 이시카와현

울산항 경쟁력 및 신사업 협력 
~ 한-일 항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울산항만공사

15:45~16:45 질의응답

16:45~16:55 차기개최지 소개 : 대구광역시 

16:55~17:10 MOU체결식

17:10~17:30 폐회 및 한·일 양국 대표단 단체 기념촬영 

18:00~20:00 개최지(이시카와현) 주최 환영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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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상회담 훈풍에 한일 경제교류 협력 확대한다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
민간·지역 간 협력 강화 MOU 체결

[도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4.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산업통상  
자원부가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
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했다.

또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내년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해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쿠리쿠 외에도 오는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6. 손차민 기자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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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지역 산업·탄소중립 협력 논의

한일 협회, 국교정상화 60주년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
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은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
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차기 제22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해 2026년 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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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7년 만에 일본서 개최

한·일간 지역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항만·물류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7년 만에 일본(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논의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도 체결했다.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IX)와 연계해 대구광역시에서 2026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韓-中-日큐슈 참여)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5.08.26.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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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열려…지역 활성화 등 머리 맞대

양국 경제인 100여명 한자리…협력강화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과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
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차기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
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해 대구에서 2026년 말 개최될 예정
이다. 

또한 산업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韓-中-日큐슈 
참여)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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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년 만에 日서 경제교류회...탄소중립 등 협력방안 논의

차기 경제교류회 대구광역시서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7년 만에 일본에서 경제교류회의를 열고 지역 활성화와 탄소중립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등과 함께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측에서는 대구, 울산, 강원도, 경북이, 일본에서는 호쿠리쿠 지역의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3개 현이 
각자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교류했다.

특히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 및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
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다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26년 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기 회의는 다양한 미래
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해 열릴 계획이다.

2025.08.26. 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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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日 호쿠리쿠 교류회의서 산업 전략 제시

울산시가 오늘(24)부터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이번 회의에서 울산시는 산업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호쿠리쿠는 이시카와 등 일본 3개 현이 있는 곳으로, 중공업과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2025.08.24.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울산시, 일본 호쿠리쿠와 교류 협력 강화

울산시가 일본 북동부 4개 현이 속한 호쿠리쿠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오늘(8/24)부터 27일까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항의 비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발표합니다.
회의에는 한일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환동해권 항만 물류 사업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08.24. 최지호 기자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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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전략·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26일 세션참가)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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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日 호쿠리쿠와 협력 강화…교류회의서 산업전략 발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비전 공유…2028년 울산 회의 유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
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
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호쿠리쿠는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 지역의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등 3개 현이 있는 곳이다.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 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열리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2018년 제19회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울산은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5.08.24. 허광무 기자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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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日 호쿠리쿠, 항만·물류 협력 강화한다

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항 경쟁력·미래 전략 공유
UPA,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

▲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교류회의에서 울산항의 경쟁력과 미래비전을 소개했다.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사장 변재영)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며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에 울산시와 함께 참가해 울산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PA는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항만 
간 협력 과제 발굴 △일본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세일즈 전략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별도로 ‘지역 활성화 정책’ 세션에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울산의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변재영 UPA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친환경 비전과 경쟁력을 알리고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UPA는 이날 정부 핵심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울산항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UPA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항만 물류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체계 등을 마련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5.08.28. 오상민 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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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일 호쿠리쿠, 경제 활성화 모색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 활성화·항만물류 등
경제·산업협력 강화 논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에 참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
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이다예 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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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울산항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2025.08.27. 주영곤 기자 news0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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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참가...울산항 비전 발표

24일~27일, 지역경제·항만 이상(비전)과 협력 방안 공유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028년 회의 유치

2025.08.24. 주영곤 기자 news0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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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한다

24∼27일 가나자와시 개최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 참가
한일 양 지자체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130여 명 참석 협력방안 논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일본 후쿠리쿠 지방 위치.

호쿠리쿠는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 지역의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등 3개 현이 있는 곳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환 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
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 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열리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2018년 제19회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울산시는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5.08.24.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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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가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26일 세션참가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8.27. 강세민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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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협력 강화"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
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 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
한다.

또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4. 김지혜 기자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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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 김병구 부장이 울산항의 60년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 관광,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
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9. 이경성 기자 bluestone@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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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사진=울산항만공사)

민주신문=이예림 기자｜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
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이예림 기자 art.lee.y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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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제공=UPA)

[울산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UPA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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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경제·항만 협력 강화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시청.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경제 교류회의는 울산·대구·강원·경북 동해안 4개 지역과 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일본 호쿠리쿠 3개 현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해 열리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
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5.08.24.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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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이기암 기자 sisa548@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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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협력 기반 구축

26일 일본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서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한 공사 관계자가 울산항 
경쟁령 및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
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UPA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
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손혜영 기자 ishyta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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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1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24∼27일, 지역경제·항만 비전과 협력 방안 공유
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2028년 회의 유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과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
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 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 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생명(바이오)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25.08.24.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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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미래 비전 발표

[양산신문 강영진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
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강영진 기자 stkitty15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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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참가

2025.08.27. 이정희 기자 ilmare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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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호쿠리쿠 지역, 경제·산업 협력 강화

시,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활성·울산항 미래 비전 발표

울산시는 24일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 참가해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요 인프라 시찰인 이시카와현립
도서관 등을 시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 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
이시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25.08.24.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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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경제·산업 협력 되로

시,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활성·울산항 미래 비전 발표

울산시는 24일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에 참가해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요 인프라 시찰인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등을 시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이상(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
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왔다.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생명(바이오)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25.08.24. 서승원 기자 ggundle200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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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비전 발표

인프라 개발·투자유치 사례 등 공유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위해 협력"

울산항만공사는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
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
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박인섭 기자 inseob8425@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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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시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025.08.26. 울산신문 news@ulsanpress.net

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울산항만공사(UPA)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7. 이정민 기자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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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에 참가하고 있는 울산시 대표단이 문화시찰 행사로 도서관을 방문해 양국간 우호협력을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유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4. 정인준 기자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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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교류 폭 넓히는 울산시-울산대

8·23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우호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울산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간 교류협력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울산시는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울산대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일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가 경제·산업 협력의 손을 내민 곳은 일본 호쿠리쿠(北陸) 지역이다. 호쿠리쿠는 우리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의 니가타현과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으로 구성돼 있다. 시에 따르면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으로 손잡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울산시는 24~27일 호쿠리쿠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 비전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자체와 항만·물류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깊다.

회의 주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로 정해졌다. 회의에서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란 
주제로,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경제교류 회의는 우리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보완해가며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넓히려고 해마다 
번갈아 열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 시에서 처음 열렸으나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열렸다.

대학 차원의 교류도 활발하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20~22일 3일간 산학융합지구캠퍼스 미래융합관에서 일본 
후쿠오카대학 화학과와 학술교류회를 가졌다. 두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등 41명이 참가한 이번 교류회
에서는 학술 세미나와 최신 연구 발표 4건이 진행됐다. 두 대학 학생들은 구두·포스터 발표를 통해 활기차게 
토론을 이어가며 학문 교류의 폭을 넓혔다.

한일 두 대학은 2005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해마다 상호방문 형식으로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대 교수와 학생들이 후쿠오카대를 찾았고, 올해는 후쿠오카대 화학과 교수 3명과 학생 17명이 울산대
에서 학술 교류도 하고 우의도 다졌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교류가 양교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학문적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동호 울산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사실 한일 도시 또는 대학 간 교류협력의 숨은 힘은 정부도 하지 못 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만든다고 믿는다. 3년 뒤에 열리는 한일 지역경제 교류 회의가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에 때맞춰 꼭 울산에서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08.24.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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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울산항만공사(UPA)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2025.08.27. 이정민 기자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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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울산항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울산항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각 지역의 정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회의 중 ‘항만물류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의 현재 운영 현황 및 경쟁력 △친환경 
선박연료 및 바이오 연료 기반 항만 조성 계획 △울산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 가능성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유치 전략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 구조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자원 개발,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 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울산항과 일본 지역 간 항만·물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5.09.01.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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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차기 경제교류회 대구광역시서 개최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개막된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에 
참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울산항 경쟁력 부문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8.27.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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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수) 혹코쿠신문(北國新聞) 8/27(수) 기타니혼신문(北日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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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수) 호쿠리쿠츄니치신문(北陸中日新聞)

8/27(수) 일간공업신문(日刊工業新聞)

8/27(수) 후쿠이신문(福井新聞)


